
Nicotinamid 경쟁력“약화”
국제 원료가 폭등 따라 … 채산성 악화로 수출중단 위기

니코틴아마이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최근 니코틴아마이드 원료 3 - C y a n o py r i d i e n의 국제가격이폭등하면서 전량 수

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3 - C y a n o pyridien 수입가격은 9 4년 K g당 4 . 3 5달러에서 9 5년 현재 6 . 2 5달러로 44% 인상되는 폭

등세를 보이고 있다. 

이에따라 니코틴아마이드 판매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 9 5년 현재 K g당 7 5 0 0원으로 9 4년초 6 5 0 0원

에 비해 1 5 %정도 상승했으며 앞으로 8 5 0 0원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현재 국내 니코틴아마이드 및 유도체 생산기업은 중앙케미칼을 비롯해 단일화학·진우화학 및 대희

화학으로 이 기업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3 - C y a n o py r i d i e n메이커인 미국의 M e p e ra와 L a i ry로부터

원료를 수입하고 있다. 

국내기업들은 이처럼 치솟는 원료가격때문에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원료까지도 생산하고 있는

M e p e ra 등과의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 활로를 찾기 힘들 것으로

전망된다. 

현재 대희화학은 니코틴아마이드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단일화학도 내부사정 등으로 대폭 감산하

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

단일화학은 주로 식품 및 의약용을 생산하고 있는데 R o c h·Daiichi 등이이 틈을 타고 시장을 점차

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식품·의약용 니코틴아마이드 국내 수요는 5 0톤정도로 이중 단일화학이 7 0 %가량을 점유하고 있는

것으로 조사됐다. 

이와함께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가축사료용은 중앙케미칼과 진우화성이 연간 3 5 0톤정도인 내수의 대

부분을 장악하면서 중국·일본 등에 수출해 왔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단위기로까지 몰리고 있

는 실정이다. 

니코틴아마이드 수출은 9 4년 1 5 0톤으로 9 3년 1 3 5톤에 비해 11% 신장했으나 9 1년 2 4 0톤, 92년

1 6 0톤으로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. 

3- Cyanopyridien 수입은9 2년 6 5 0톤, 93년 7 0 0톤, 94년 6 4 0톤으로 집계됐다. 

니코틴아마이드는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주로 의약·식품강화제로 사용되며 니코틴산은 지용성으

로 가축사료용으로 토코페롤 등과 함께 혼합형태로 쓰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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